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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
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소개
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 생산이 시대적인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관련 지식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기초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7년 10월 건립 발의 후, 임현진 교수를 초대 소장으로 2009년 2월 3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부터 기존의 

서구 중심적 이론체계를 극복하고, 학문 연구와 교육의 자립화·토착화·세계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발전을 거듭해, 지난 2013년 5월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규모 단독 연구공간을 마련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명구 교수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함으로써 한걸음 더 진전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현재,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해 연구 기반을 마련 중이다.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특별

강연, 워크숍, 국내외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학문 후속 세대를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 ‘아시아 연구의 허브’라는 비전 위에 지역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 간 긴밀한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3개 지역연구(동북아

시아 . 동남아시아 . 중앙아시아) 센터를 설립 . 운영 중이고, 향후 서아시아 . 남아시아 센터가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8개 주제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동아시아 해역 초국경 교류 협력,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미 . 중관계, 시민사회, 아시아센서스, 위험관리, 환경협력) 또한 진행 중이다.



아시아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대가 온다고 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저절로 잘살게 되는 것도, 아시아가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가, 아시아 공동체가 잘 되면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

는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세기 유럽과 미국이 이룬 근대과학과 인문 . 사회 과학 등 근대 지식의 축적은 인류 문명에 새로운 길을 열었고,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커다란 기

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주의 지배와 전쟁, 차별과 빈곤을 초래했습니다. 아시아의 세기는 서양의 근대를 넘어 새로운 ‘근대 이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식 생산과 공유,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에서 아시아와 관련해 어떤 지식을 생산하고, 아시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주어진 책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2월 출범 이래, 지역과 주제를 결합함으로써 아시

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연구 기반 구축과 우수한 연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 

대한 지식 생산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 중 하나로 우수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미 땅속에 흐르고 있는 아시아 시대라는 지하수

에서 수맥을 찾아 새로운 아시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 구축을 목표로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연구 센터와 주제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개의 지역연구 센터와 8개의 주제연구 프로그

램을 가동, 상호 긴밀한 결합을 통해 발전적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센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즉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과 한반도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평화로운 질서 구축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동아시아 냉전과 탈냉전 연구, 동북아시아 협력과 공동체론 연구,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연구 등 정치군사적 . 경

제적 . 사회문화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제 간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센터
국가를 넘어, 지역 단위의 전문적 지식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거점 센터의 구축을 지향한다. 동남아 해양부 이슬람 문화권과의 

경제협력 및 동남아 대륙부 메콩 유역권과의 개발협력을 주제로 연구, 교육, 국제 교류활동에 힘쓰고 있다. 집중적인 현지조사, 기업 대상의 지역 설

명회, 이슈 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발간 사업도 운영 중이다. 

중앙아시아 센터
구 소련권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치 . 경제 . 사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와 연구 네트워크 확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며, 현지 조사를 조직하는 등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기반을 두고 이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연구를 수행, 연구 성과물

로 발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 연구 프로그램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중문화 연구 프로그램은 ‘문화가 삶의 총체’라는 인식 아래, 현재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삶과 욕망, 가치, 세계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 

일본 .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상 세계와 그것이 투영된 대중문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초기 3년간 ‘동아시아 청년 세대의 꿈과 고뇌’라는 주제

를 설정, 현재 빅데이터·설문조사·질적분석 방법으로 연구 중이다.

동아시아 해역·초국경 교류 협력 프로그램
국가와 영토의 논리보다 이동과 흐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새롭게 구축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동아시아의 해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연

결된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 집단 . 도시 등) 간 흐름과 교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평화로운 동

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중관계 연구 프로그램
‘21세기의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복합적인 관계 및 전 지구적 . 지역적 함의에 대해 이론적 .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

램으로 <미 . 중 관계 월례 세미나>, <미 . 중 관계 학술워크숍>, <미 . 중 관계 서지 데이터베이스>, <미 . 중 상호인식 프로젝트>, <세력전이: 19세기와 

21세기의 비교>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미중관계연구론』(서울대출판문화원, 2014)이 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 개도국의 발전 모델을 선진국의 발전 궤적과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아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인지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 실천적 연구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와 연관된 교육 및 국제 교류활동도 수행한다. 대표 사업

으로 해외 협동조합 전문가 초청을 비롯해, 국제 공동 워크숍, 특별강연 및 콜로키움,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전문가들과의 국제 교류 및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관련 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다양한 운동 부문과 지역, 전략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 국제 협력 및 대안 세계화를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의 노력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정책 제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센서스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메타-데이터 축적 및 관리 능력이 핵심인 기초 자료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대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준비 중이다.

위험관리 프로그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권의 약진과 맞물린 국제 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

계 경제 관련 경제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관련 교육 및 국제 교류활동을 수행한다.

환경협력 프로그램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간이 되는 주요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동아시아에서 관찰되는 토지 황폐화의 경제성 평가, 아시아적 환경관 및 토지

이용관의 정립 및 적용, 지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마련돼 있다.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 기반 구축
소장 인사말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
아시아 관련 우수 연구내용을 발굴해 책으로 발간하는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 사업,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기획과제 사업, 

아시아 각국의 우수한 연구저서를 번역 출간하는 ‘아시아 현대사 번역총서’ 사업이 있다. 

학술행사
‘서울대 아시아 포럼’과 ‘열린 강연’을 비롯해 특별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

과를 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기획
아시아 연구 대중화를 위한 특별 기획보도를 비롯해, ‘아시아 바로알기 프로그램(Asian Cultural Awareness Program)’을 정기적으로 기획, 아시아

의 진면목과 아시아 연구의 중요성을 일반에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
아시아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SNUAC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과 ‘SNUAC 박사학위 논문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해외 현

지조사 및 연수지원 프로그램과 해외 우수 연구자 초빙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 밖에도 후속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지원을 위한 대학원

생 포럼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출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식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문·영문 총서 시리즈(아시아연구소 총서, 세계 속의 아

시아연구 시리즈)와 정기 학술지(아시아 리뷰)를 발간하고 있다.  

외부 지원 연구 사업

중점연구소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의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된바, 동아시아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주제로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 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 경제 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동아시

아 사회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흥지역연구사업
동남아시아라는 신흥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 및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현지 시장 진출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말레이 문화권으로 구분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지역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슈페이퍼와 정책보고서도 발간 중이다.

Global e-School Program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다. 아시아연구소는 2011년 이후 3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6개

국 9개 대학에 28개의 국제 강의를 개설했고,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공동 강의와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강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성화.전문화된 아시아연구소 사업

Central A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East Asia: Hong Kong Japan Macau Mongolia 
North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South Korea North Asia: Russia 
Southeast Asia: Brunei Myanmar Cambodia 

East Timor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Laos 
South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West Asia: Armenia Azerbaijan Bahrain Cyprus 
Georgia Iraq Iran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Oman Palestinian territories Qatar Saudi Arabia 
Syria Turkey United Arab Emirates Y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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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 volume is the outcome of this conference held in October 2011. Representing 
Australia, China, Croatia, Germany, Japan, Korea, New Zealand, Russia, Sweden, Taiwan, UK, 
and USA, an interdisciplinary group of over fifty scholars discussed some thirty papers and 
four keynote speeches in Seoul’s Walkerhill Convention Center above the serene Han River. 
The content of the conference is well reflected in the chapters of this book. Most of our 
authors agree that the influence of Asia is increasing in economy, culture, and many other 
fields; however, they also notice that this change needs more scrutiny in order to be able to 
forecast the future of Asia. Bearing this in mind, the authors are surveying different facets of 
growing Asia in this book (Preface, x).                                                                                                 

… The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s vital for the future of Asia and even 
for the world;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in order to forge a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they should pursue a 
“conjunctive synthesis” (求存同異) and “unity in diversity” (和而不同) through acceptance of 
intraregional diversity under regional commonness. While fostering a sense of community, 
they should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rough expansion of cultural and 
economic exchanges for cooperation and coexistence (Exposition, 19).                                                                                                             

… I do not expect a straight global power shift from West to East, but rather a complex 
rebalancing of the great regional pow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lus the European 
Union as a distant third). … Having experienced the giddy Wirtschaftswunder growth in 
West Germany in the Fifties and Sixties of the last century, as well as the light-headed 
behavior of the US after winning the Cold War, I must say that handling extraordinary 
success is not easier than having to cope with failure. Hence, I am not only concerned about 
the environmental costs of massive industrial globalization, but also about the irreversible 
cultural damage inflicted by the dynamism of the Asian boom (Postscript,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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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중국소설

四大奇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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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섭 지음

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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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최형섭

서울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급 진수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

천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풍몽룡(馮夢龍) 

화본소설(話本小說) 연구」, 「중국 소설을 통해 본 ‘개인’에 대

한 인식의 변화—‘사대기서(四大奇書)’부터 “홍루몽(紅樓夢)”

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출판문화의 보급과 텍스트, 저자, 

독자, 그리고 독서 관습—경전 읽기와 소설 읽기의 비교 분석

을 통하여」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서유기(西遊記)』(공역), 『무

성희(無聲戱)』, 『서광계 문집』, 『금고기관(今古奇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모노그래프 

아시아 연구에 대한 교내 우수 박사학위논문과 기타 연구자들

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하여 발간하는 총서로,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창의적 접근법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본 

16-18세기 중국소설

중국사회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으며, 어떠

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개인의식은 더 두드러지게 자각되고 

발현되었는가? 이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 사회의 독특한 성

격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한 부분이

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한 개인이 개별적인 존재로서보다 사

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의무가 중시되었고, 중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집단에서의 역할과 의무에 의해서 결정되

었다. 16세기 전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토대의 

변화는 ‘개인’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이

해는 근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전환기 중국 사회를 이해

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는 ‘개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16-18세기 

중국 소설을 새롭게 조망하고 분석한다.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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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김대인·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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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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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법,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

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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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23,000원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동남아연구

에 대한 교내외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지원하여 발간

하는 총서로, 아시아 연구의 창의성과 자립성을 구현할 수 있

는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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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공저 : 권오승(權五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펴낸 아시아연구 총서의 첫 번째 동남아연구시리즈인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
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 
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
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
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 숨쉬
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서 울 대 학 교 아 시 아 연 구 소

신간안내


